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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25토트넘)에게 차범근(64) 전

수원 삼성 감독은 우상이다 손흥민은 역

대 최고의 아시아 선수로 차범근 전 감독

을주저없이꼽는다

2015년 5월 영국의 축구 전문지 포포투

와 인터뷰에서 그는 차범근은 전설이고

우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차범근은

1978년 독일 분데스리가로 건너가 차붐

을 일으키며통산 98골을 터뜨린한국축

구의 레전드다

한국 축구가 세계 무대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1978년 12월 20대 청년이 겁없이

독일분데스리가에데뷔했다

그로부터39년이흐른지금손흥민은차

범근이 남긴 역대 한국 선수 유럽리그 한

시즌최다골기록(19골)을경신했다.

손흥민은 19일 열린레스터시티와정규

리그 37번째 경기에서 시즌 20호21호골

을터뜨렸다아시아선수가유럽4대빅리

그(잉글랜드스페인독일이탈리아)에

서한시즌 20골 이상을넣은유일한선수

가됐다

차범근과 손흥민의 세대 차이는 크다

게다가 차범근은 25살에 유럽 무대를 처

음밟았고 손흥민은 25살의나이에 자신

의 우상을 기록을 깼다 차범근은 1979

1980시즌 아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로 이

적하면서부터무서운골감각을과시했다

사실상 데뷔 시즌이었던 19791980시즌

(리그 12골시즌 15골)부터 19851986시

즌까지무려 7시즌연속두자릿수득점에

성공하며자신의이름을알렸다

특히 레버쿠젠에서 뛰던 19851986시

즌에는 정규리그 17골과 컵대회 2골을 합

쳐 19골을 몰아쳤다 유럽 무대 7시즌 만

이었다 손흥민은 20162017 시즌 EPL

무대에서 21골(정규리그 14골컵대회 6

골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골)을 작성하며 31년 전 우상의 기록을

넘어섰다

차범근은 독일 프로무대에서 7시즌 만

에한시즌최다골을기록했다 공교롭

게 손흥민은 20102011시즌부터 분데스

리가 1부 무대에뛰어든이후 7시즌만에

레전드의 대기록을 뛰어넘었다 손흥

민은또 영원한캡틴 박지성이보유한한

국선수잉글랜드통산최다골기록도갈

아치웠다포지션이다르긴하지만맨체스

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박지성이 8년

간뛰며넣은 27골을손흥민은채두시즌

도되지않아훌쩍뛰어넘었다 지난시

즌 8골에 이어 이번 시즌 21골을 넣으며

총 29골이됐다

박지성이잉글랜드무대를처음밟았던

것은그의나이 24살 때였다 손흥민은그

보다 1살어린 23살에독일에서바다를건

넜다 차범근의 한 시즌 최다골을 뛰어넘

은 손흥민은 이제 우상이 갖고 있는 유럽

무대 리그 통산골을 바라본다 차범근은

19881989시즌을 끝으로 은퇴할 때까지

리그에서 98골을기록했다

손흥민은 20102011시즌 독일 함부르

크SV를 시작으로 59골을 넣었다 함부르

크에서 20골 레버쿠젠에서 21골 그리고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뒤 EPL에서 18골

을 기록했다 차범근의 98골에 39골 차이

로따라붙었다

손흥민이이번시즌리그에서현재14골

을터뜨린것을고려하면산술적으로앞으

로3시즌내에돌파도가능해보인다리그

와컵대회등을포함한통산골에서는 78

골을 기록하며 차범근의 121골에 43골 차

이로 따라붙었다 이제 통산 최다골을 위

한손흥민의질주가시작됐다 연합뉴스

김자영이 5년만에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투어우승을차지했다

김자영은 21일오후강원도춘천라데

나골프장에서열린KLPGA투어두산

매치플레이챔피언십결승에서 골프여

제 박인비를 세 홀차로 꺾고 정상에 올

랐다

2012년 8월 SBS투어 히든밸리 여자

오픈에서 마지막 정상에 오른 뒤 4년 9

개월만의우승이다김자영은 2012년에

만 3승을올린바있다

프로 8년 차 김자영은 이번 우승으로

통산 4승을 차지했다 5년 전에 이어 이

대회에서만 2승을따냈다

우승상금 1억7500만원을거머쥐며상

금랭킹 3위로껑충뛰어올랐다국내대

회첫우승을노린박인비는아쉽게 2위

에그쳤다준우승만 6번째다

이날 결승전은 박인비의 승리가 조심

스럽게점쳐졌다막상뚜껑을연결승전

은상황이달랐다 김자영이경기초반부

터250야드를넘나드는드라이버샷과정

교한퍼팅으로 박인비에리드했다

김자영은 2번홀(파5)에서 세 번째 샷

이 그린을 살짝 벗어나 프린지로 갔다

그러나 퍼트를 잡고 한 번에 홀에 집어

넣으며버디를낚았다

먼저기세를올린김자영은 4번홀(파

4)에서보기를하며동점을허용했다하

지만 7번 홀(파3)에서 7m가량 되는 옆

라인의까다로운버디 퍼팅을성공시키

며다시앞서나갔다

박인비의반격도만만치않았다 박인

비는한홀차로뒤지자 8번홀(파4)에서

두번째샷을홀바로옆에갖다붙여경

기균형을이뤘다

김자영은 9번 홀(파4)에서 박인비가

어프러치실수로보기를하는사이다시

한홀을앞서기시작했다

그리고 10번 홀(파4)에서 4m가량의

까다로운버디퍼팅을홀속에집어넣으

며 갤러리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홀차

가나자박인비가흔들리기시작했다

박인비의 12번홀(파5) 티샷이벙커에

빠졌다 박인비의 세번째 샷이 깃대를

맞고홀에바짝붙는버디를낚았다

김자영은두번째샷을홀옆 1m에갖

다붙인뒤흔들림없이퍼팅에성공하며

이글을기록 3홀차로격차를벌렸다

이어 13번 홀(파3)부터 16번 홀(파3)

까지 파로 잘 막아내며 티샷이 흔들린

박인비의추격을뿌리쳤다

3 4위전에서는 김해림이 이승현을 3

홀차로꺾고 3위를차지했다 연합뉴스

21일 강원도 춘천 라데나 골프클럽에서 열린 2017년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대회에서우승한김자영이트로피를들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 연합뉴스

박인비제치고 김자영 매치퀸

손흥민 21골

차붐 넘었다

EPL 레스터전 2021호골

한국인유럽리그시즌최다

차붐 유럽 통산 121골 도전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지난 19일 프리미어리그 37

라운드 레스터시티와 원정 경기에서 시즌 20번째 골

을터뜨리고숫자 20을만들어보이고있다 연합뉴스

두산매치플레이 3홀차우승


